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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간 흐름에 따른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특히 학술 문헌에서 저자가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인용한 정의문을 중심으로 개념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이란 
용어가 처음 언급된 2009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출판된 학술 논문을 수집하고 관련 개념을 정리한 문장을 선별, 정의문의 
용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DMR 토픽 모델링과 워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주요 주제어들 간의 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요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토픽을 중심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도를 그려보았다. 그 결과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은 ‘데이터 보존’,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상품 추천 큐레이션’ 주제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연구자마다 디지털 
큐레이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콘텐츠 유통 및 분류’, ‘정보 이용’, ‘큐레이션 모델’ 등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을 학술 연구자의 관점이 투영된 정의문에 기반해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진행 시점에 따른 토픽의 증감 추세를 통해 연구자들이 주안점을 두는 개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discussions about digital curation have become increasingly active 

not only in academia but also in various field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ual 
changes in digital curation over time, particularly by examining the definition statements related to digital 
curation as described in academic literature. To achieve this, academic research papers from 2009, when 
the term “digital curation” was first mentioned, to 2023 were collected, and definition statements that 
explained relevant concepts were extracted. Basic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DMR topic 
modeling and word networks, the relationships among keywords and the changes in their importance over 
time were examined, and a conceptual map of digital curation was made focusing on the main topic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oncept of digital curation is primarily centered around the themes of “data 
preservation,” “traditional curator roles,” and “product recommendation curation.” Depending on the 
researchers’ intentions for utilizing digital curation, the concept was expanded to include topics such as 
“content distribution and classification,” “information usage,” and “curation model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concept of digital curation through definition statements reflecting the perspectives 
of researchers. Additionally, the study holds value in explicitly identifying changes in the concepts that 
researchers emphasize over time through the trends in topic prevalence. 

키워드: 디지털 큐레이션, 개념 분석, DMR 토픽 모델링, 워드 네트워크 분석, 용례 분석
digital curation, concept analysis, DMR topic modeling, word network analysis, sentence us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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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 기

술로 전환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기존 추구해 온 소

극적 의미의 디지털화와 달리 디지털을 이용해 

기업의 전략,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조

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는 것을 말한다(장효석, 2022). 이에 따라 다

양한 분야의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처리되면서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에는 전 세계 연간 데이터 생성량이 175ZB에 달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17).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은 이미 기존 체제의 보

존 능력을 넘어섰으며(조민지, 2020), 데이터

의 유형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더 나아

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본질적으로 훼손이나 손실이 

쉬운 물리적 특성이 있어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

직하고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

안되고 있는 방법이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이다. 본래 ‘큐레이션(Curation)’이라

는 개념은 주로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작품을 

선별하고 수집하여 전시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며 마케팅 분야에서도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등, 정보관리와 경영학

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큐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디지

털 큐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미 현장 실무와 

이론에서 동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Higgins, 2011), 학문적으로는 디지털 큐

레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지 불과 십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개념의 혼동을 겪고 있다. 특히 학

술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

여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각 용어에 관한 개념 연구가 필요하다(김

현수, 정성모, 2023).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학술 문헌에 나타난 정의문을 바탕으로 개

념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정의문은 연구자가 

주어진 표제 어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특

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관

점이 투영된 문장으로, 해당 개념을 대표하는 

주요 핵심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디지털 큐레이션과 관련된 학술적 정의 

용례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가 진

행됨에 따른 연구자들의 해석이 어떻게 변화했

는지, 그에 따른 개념 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MR(Dirichlet Multinomial Regression) 토픽 

모델링 기법을 차용하였으며, 세부 학문 분야별 

주요 주제에 대한 워드 네트워크도 함께 분석하

여 디지털 큐레이션의 학술적 개념 관계와 확장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 문헌에 나타난 정의

문의 용례를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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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큐레이션의 개념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먼저, 정의문 용례셋을 구축하기 위한 자동

화 방안을 고안하였다.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

내 학술데이터베이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사이트를 활용, ‘디지털 큐레이션’이란 용어를 

포함하는 모든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후 수집

된 학술 논문의 원문에 기술된 ‘디지털 큐레

이션’이나 그와 유사한 개념을 설명한 정의문

장의 패턴을 인식하여 후보 정의문들을 자동

으로 추출한 후, 검증을 통해 분석 대상 용례 

집합을 선정하였다. 전처리 작업을 거친 용례

셋를 대상으로 시계열 추이, 주요 학문분야 

추이 분석 등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수행하

였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주요 개념 구

조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DMR 토픽 모델링

을 차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 분석을 위해 

논문이 발간된 시기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토픽 모델

링 결과로 도출된 토픽별 주요 키워드를 워드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개념 구조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토픽의 중요도가 어떻

게 변화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큐레이션 

정의문의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도

를 도식화하였다. 제안한 방법론은 비단 본 연

구 주제인 ‘디지털 큐레이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개념 분석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과정을 배제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림 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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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큐레이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 큐레이션’이라

는 용어는 2001년 런던의 한 세미나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때 주요 개념은 “디지털 자원

을 수집, 영구보존, 제공하는 아카이빙 활동”이

자 “데이터가 학술적인 관심 대상이 되는 생명

주기 동안 이러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

고 평가하는 것”(김판준, 2015)으로 소개되었

다. 이후 2009년 안영희, 박옥화(2009)의 연구

를 통해 “디지털 큐레이션은 현재와 미래에 참

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의 장기보존소를 설

립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처음 국내 

학술 문헌에서 언급되었다. 그 뒤로 소수의 연구

자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 조금씩 해석

으로 정의, 인용되며 산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

다 2015년,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디지털 큐레

이션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가 발표되

었다(김판준, 2015). 이 연구 역시 디지털 큐레

이션의 정의와 의미가 모호하다고 밝히며 “디지

털 큐레이션이란 생애주기 동안 디지털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접근 및 재사용을 보장

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최근 박민석과 이지수(2024)는 디지털 큐레

이션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디지털 

큐레이션과 관계있거나 유사한 용어들을 검토

하여 그 관계를 <그림 2>와 같은 다이어그램으

로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디지털 큐레이

션은 데이터 큐레이션 등 유사 개념을 포괄하

며, ‘디지털 정보의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장기

적 접근과 재사용을 촉진하는 관리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디지털 큐레이션이 포괄하고 있는 

개념 중 디지털 아카이빙은 ‘장기보존의 가치

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선별하고 장기적인 보

존과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 및 

정책’을 의미하며, 콘텐츠 큐레이션은 ‘이용자 

정보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개념에 속하는 데

이터 큐레이션은 그 대상이 연구 데이터에 한

정된다고 하였다. 

<그림 2> 디지털 큐레이션과 유사용어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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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준(2015), 박민석과 이지수(2024)의 연

구는 본 논문과 같이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는 연구로, 특히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유사 개념과의 관계를 파

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두 연구 모두 디지

털 큐레이션이 연구되는 학문 분야 혹은 커뮤니

티를 탐색하거나 연구 주제를 대표하는 저자 키

워드 중심으로 개념 지도를 그려보는 시도를 한 

반면, 본 연구는 학술 논문에 저자가 직접 기술

했거나 인용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정의문에 나

타난 주요 어휘를 통해 개념 구조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장은 연구자가 

해당 연구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이란 개념이 갖

는 의미를 명기한 문장으로, 본인의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특징을 설

명하는 의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2 DMR 토픽 모델링

본 연구는 특정 개념의 정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로, 텍스트 기반 토픽 모델링 방법 중 DMR 

(Dirichlet Multinomial Regression)(Mimno & 

McCallum, 2012) 모델을 차용하였다. DMR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

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Blei 

et al., 2003)모델의 확장형으로, LDA가 문서

라는 독립 변수만을 입력으로 받아 그 안에 숨

겨진 주제를 찾는 알고리즘이라면, DMR은 메

타데이터라고 불리는 명목 변수를 기준으로 텍

스트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의 문서 주제 구성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알고리즘이다(박영욱, 

정규엽, 2021).

<그림 3>은 DMR의 토픽 모델링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Mimno & McCallum, 2012). 

그림의 는 명목 변수별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

값으로, 를 통해 각 문서의 주제 분포를 결정

하는 에 영향을 주어 문서의 주제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변형한 것이다. 이때, 명

목 변수로는 저자, 연도, 기관 등을 문서 외부에 

부여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고, 하나

의 명목 변수가 아닌 여러 개의 명목 변수를 이

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DMR 모델링은 문

헌의 날짜나 출처와 같은 외부 변수의 매개 효

과에 따른 주제들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분

석 기법으로, 변수와 주제 간의 동적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다(함승경, 최지명, 2023).

국내 연구 중 DMR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 추세를 분석한 사례

는 다음과 같다. 김용환, 김유신(2019)은 국내 

헬스케어 학술 연구의 트렌드를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DMR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

<그림 3> DMR 토픽 모델링 과정(Mimno & McCall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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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결과 IT기술과 국가 정책 관련 토픽이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MR 모델은 학

술 문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뉴스와 소셜 미

디어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 연구에서도 활용되

어 왔다. 신원규와 김혜진(2023)은 국립대학육

성사업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DMR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국립대학육성사업 5대 중점

추진과제의 이슈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함승경

과 최지명(2023)은 사회 재난 이후의 소셜 미

디어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10․

29 이태원 참사 이후 올라온 트윗을 수집하여 

DMR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DMR

은 주로 어떤 주제나 이슈의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도 논

문이 게재된 시점 정보를 추가 변수로 설정, 연

구 기간 따른 개념 변화 분석을 꾀하였다. 

 

3. 디지털 큐레이션 용례 분석

3.1 분석 대상 설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큐레이션’ 관

련 정의문을 수집하기 위해서 먼저 KCI 포털을 

활용해 “디지털 큐레이션”을 질의어로 관련 학

술 문헌을 수집하였다.1) 가능한 많은 수의 논

문을 후보군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색 

조건을 추가하지 않았으며, 한 해 논문의 출판

이 종결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간된 논

문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122건의 논문

이 선정되었으며, 수집된 논문의 원문 내 모든 

문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큐레이션과 관련된 정

의 문장을 추출하였다. 정의문 선별을 위해서 

한희정 외(2017)에서 고안한 정의문 패턴 인식 

기법을 구현, 후보 문장을 자동으로 인식한 후 

수작업으로 검증하여 선별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선별된 문장은 총 110

개로, 동일 문헌에서 나온 문장은 하나의 정의

문으로 통합, 총 76개의 용례셋을 선정하였다. 

<표 1>은 선정된 76개 정의문 용례에 대한 통

계로,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정의문과 더불

어 관련 용어를 설명한 문장도 포함하고 있다. 

분석 대상 110개 문장의 총 어절 수는 2,504개

이며, 문장당 평균 22.76개의 어절로 구성되었

다. 이는 일반적인 문장 길이에 비해 긴 편으로, 

정의문이 어떠한 개념어를 풀어 설명하는 문장

이라는 특성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주요 품사 

기준 통계를 살펴보면, 110개 문장은 전체 5,274

개 품사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명사와 복

합명사 등을 포함한 명사류가 1,820개, 동사가 

209개로 파악되었다.

단어 정의문 개수(문헌 기준)

디지털 큐레이션 38

큐레이션 27

큐레이션 서비스 4

데이터 큐레이션 3

디지털 큐레이션 역량 1

디지털 데이터 큐레이션 1

콘텐츠 큐레이션 1

소셜 큐레이션 1

총합계 76

<표 1> 단어별 정의문 수

 1)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검색시점: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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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키워드 분석 및 토픽 모델링 결과

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맞춤법이나 띄

어쓰기 오류, 비속어, 축약어 등 다수의 비문을 

수정하는 전처리 과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76개의 정의문은 저자가 학

술 문헌에 기술한 문장을 추출한 것으로 별도의 

맞춤법․오타 수정 등의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

고 원문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다만, 형태소 분

석2) 이후 ‘디지털 큐레이션’, ‘큐레이션’과 같이 

정의문에서 중복되어 나타나 고빈도로 출현하

는 단어와 ‘연구’, ‘과정’, ‘분석’ 등 자주 쓰이지

만 중요하지 않은 단어, 한 글자로 된 명사는 데

이터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불용어 처리하였다. 

또한, 빈도가 1로 나타나는 저빈도 단어는 잡음

으로 작용, 의미 해석을 방해할 수 있어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이용자 사전을 구축, 하

나의 단어가 의미 없는 여러 단어로 분절되어 

분석되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3.2 정의문 용례 분석 

<그림 4>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수집된 

정의문 76개의 연도별 현황이다. 수집된 정의

문의 연도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가

장 처음 ‘디지털 큐레이션’이란 용어가 사용되

고, 정의가 명시된 논문은 2009년 발간된 안영

희, 박옥화의 연구로, 이들은 디지털 정보자원

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큐레이션의 역할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후 2016년까지는 꾸준

히 성장하였다 2017년을 시작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였고, 2020년에 다시 급증하였다. 2020

년은 정의문이 가장 많이 추출된 시기이다. 이

는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상황에 대응해 도서관

이나 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라인 서비스

를 위한 큐레이션을 시도하고, 전산화를 통해 방

대한 양의 정보가 생산된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연구되며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다수 언급되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일례로 김보람과 이종욱(2022)은 

국립중앙박물관의 e 뮤지엄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의 시각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추세

를 반영하여, 정의문의 양이 급증한 2016년을 기

준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를 전반기, 잠시 

주춤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를 후반기로 구

분하였다. 

<그림 5>는 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의 주제 

분야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라 대분류로 역추적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전반기에는 복합학 분야에서 수집된 

정의문이 11개(50%)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

며,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인문학이 각각 3개

(13.6%), 공학이 2개(9.1%)를 차지했다. 후반

기 역시 복합학이 18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였으나 비율은 33.3% 감소하였으며, 뒤를 이

어 사회과학이 15개(27.8%), 인문학이 13개

(24.1%), 예술체육학이 6개(11.1%), 공학이 2

개(3.7%)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문헌정보

학 분야에서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를 주도(박

민석, 이지수, 2024)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전․후

반기에 정의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복합학 분

야의 대다수가 문헌정보학에 포함됨을 파악할 

 2) PyKomoran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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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정의문 개수

<그림 5> 학문분야별 전․후반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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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전반기와 후반기의 학문 분야

별 논문 발행 동향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디

지털 큐레이션 개념이 전반기에는 복합학에서 

다수 사용되던 개념이었지만, 후반기로 올수록 

복합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DMR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세부 학문 분야별 주요 토픽

과 그 확장 추이를 분석한다.

4. 디지털 큐레이션 개념 구조 
분석

4.1 주요 토픽 분석 

본 절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큐

레이션의 개념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앞서, 디

지털 큐레이션의 정의에 어떠한 주제들이 기술

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각 

토픽에 분류된 정의문의 핵심 주제와 단어들 

간의 연결관계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 워드 네

트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화3)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다양한 개념과의 

연결 관계가 많은 노드를 파악하기 위해 연결 중

심성(Degree Centrality)을 채택하였다(배나윤, 

오효정, 2024). 최적의 토픽 수를 설정하기 위해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전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응집도(Coherence)가 

가장 높고 혼란도(Perplexity)가 가장 낮은 토

픽 수는 8로 도출되었다.

<표 2>는 토픽 모델링의 결과로, 주요 단어

와 워드 네트워크 결과를 참고하여 토픽 주제

명을 부여하였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토

픽은 ‘데이터 보존(Topic #1)’으로, 가장 많은 

32개 정의문에서 나타난 어휘들이 군집되었다. 

뒤를 이어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Topic #2)’, 

‘상품 추천 큐레이션(Topic #3)’ 순으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Topic #8]은 ‘큐레이

션 모델’ 주제로 명명하였다.

<표 3>은 각 토픽에 할당된 정의문이 도출된 

논문의 출처를 기반으로 기술된 학문 분야를 살

펴본 것이다. ‘데이터 보존(Topic #1)’은 복합

학,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Topic #2)’은 사

토픽 정의문 개수 토픽 주제명 토픽 주요 단어

Topic #1 32 데이터 보존 데이터, 디지털, 보존, 유지, 활동

Topic #2 9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큐레이터, 박물관, 미술관, 수집, 전시

Topic #3 7 상품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 추천, 소비자, 큐레이션 서비스, 상품

Topic #4 7 콘텐츠 분류 및 유통 콘텐츠, 사람, 제공, 분류, 소비

Topic #5 6 정보 이용 정보, 사용, 이용자, 자료, 지식

Topic #6 6 큐레이션 서비스 정보, 서비스, 작업, 가치, 연관

Topic #7 6 큐레이션 필요성 행위, 콘텐츠, 사용자, 과잉, 맥락

Topic #8 3 큐레이션 모델 가치, 분류, 모델, 서프라이즈, 거래

<표 2> 토픽 모델링 결과

 3) Gephi(0.10). 오픈소스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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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주제명 공학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인문학 총계

Topic #1 데이터 보존 2 20 2 0 8 32

Topic #2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1 2 3 0 3 9

Topic #3 상품 추천 큐레이션 0 0 6 1 0 7

Topic #4 콘텐츠 분류 및 유통 1 1 3 2 0 7

Topic #5 정보 이용 0 1 0 1 4 6

Topic #6 큐레이션 서비스 0 2 0 4 0 6

Topic #7 큐레이션 필요성 0 2 2 1 1 6

Topic #8 큐레이션 모델 0 1 2 0 0 3

합계 4 29 18 9 16 76

<표 3> 토픽별 학문 대분류 연결 
* 빨간색: 토픽 내 최대 검정색: 학문분야 내 최대

회과학과 인문학, ‘상품 추천 큐레이션(Topic 

#3)’, ‘콘텐츠 분류 및 유통(Topic #4)’은 사

회과학, ‘정보이용(Topic #5)’은 인문학, ‘큐레

이션 서비스(Topic #6)’는 예술체육학, ‘큐레

이션 필요성(Topic #7)’은 복합학과 사회과학, 

마지막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Topic #8)’

은 사회과학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이를 학문 

대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학, 복합학, 인

문학은 ‘데이터 보존(Topic #1)’, 사회과학은 

‘상품 추천 큐레이션(Topic #3)’, 예술체육학

은 ‘큐레이션 서비스(Topic #6)’에서 강세를 

보였다. 

<그림 6>은 각 토픽별로 디지털 큐레이션의 

정의를 설명하는 개념어를 파악하기 위해, 워

드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키워드의 연결 관

계를 살펴본 것이다. 노드의 크기는 동시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빈도수가 1인 동

시출현쌍은 분석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떨어뜨

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빈도수 2 이상인 데이터

만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6.a>는 ‘데이터 보존’의 워드 네트워크 

결과이다. 전체 76개의 정의문 중 32개가 포함

된 가장 큰 토픽이자 복합학 분야 연구 정의문 

29개 중 20개가 포함된 토픽이다. 연결 중심성 

순으로 보면 보존(0.865), 데이터(0.865), 디지

털(0.846)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픽을 살펴

본 결과, 가장 처음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을 

설명한 안영희와 박옥화(2009)의 정의문이 해

당 토픽에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묶인 정의문은 데이터를 보존하고 가

치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총칭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연구자가 이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정의문을 기술하였다. 즉, 다수의 연구자가 공

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

한 주요 역할은 데이터를 보존하는 데에 있음

을 시사한다. ‘데이터 보존’ 주제는 박민석, 이

지수(2024)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

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디지털 큐레이션의 범

주로 포함된 개념이다.

다음 <그림 6.b>는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이란 주제의 워드 네트워크이다. ‘큐레이션’과 

‘큐레이터’라는 단어가 주로 미술관과 박물관의 

학예사에게 사용되던 단어로 전시를 기획하고 

미술품 등을 수집하던 업무 역시 꾸준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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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이터 보존 b.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c. 상품 추천 큐레이션

d. 콘텐츠 분류 및 유통 e. 정보 이용 f. 큐레이션 서비스

g. 큐레이션 필요성 h. 큐레이션 모델

<그림 6> 토픽별 워드 네트워크

되고 있음과 동시에, 업무가 확장되어 콘텐츠

를 소셜 미디어에 전시하거나 유통하는 일련의 

행위까지 아우르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정의문이 포함되었다. 

<그림 6.c>는 ‘상품 추천 큐레이션’의 워드 

네트워크로, 해당 토픽은 전체 정의문 7개 중 

6개가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추출되었고, 중

분류까지 살펴본 결과 3개가 경영학으로 나타

났다. 실제 문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이 개별 소

비자에게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전문적

인 서비스로 큐레이션을 설명하고 있었다. 한

편 <그림 6.d>는 ‘콘텐츠 분류 및 유통’ 주제의 

워드 네트워크로, 주요 단어는 ‘콘텐츠, 제공, 

분류, 소비’ 등으로 앞선 ‘상품 추천 큐레이션’

의 토픽의 주요 단어와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

나 네트워크 모양을 면밀히 살펴보면, ‘콘텐츠’

의 노드가 그 무엇보다 커 독보적인 핵심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정의문을 살펴보면 

큐레이션 대상이 기업의 상품이 아닌 콘텐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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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절하게 분

류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정의문들이 

다수 기술되어 있었다. 

<그림 6.e>는 ‘정보 이용’으로 토픽의 주요 

단어와 워드 네트워크의 핵심어가 ‘사용’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데이터가 지식이나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 가치를 부여하는 일

련의 행위가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f>는 ‘큐레이션 서

비스’ 토픽의 워드 네트워크 결과로, 전체 6개의 

정의문 중 예술체육학 분야의 문장이 4개로 파

악되었다. 이는 인포그래픽과 같은 정보의 시

각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된 큐레이

션의 정의문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g>는 ‘큐레이션 필요성’의 워드 네트

워크이다. 정보과잉 시대에서 콘텐츠를 필터링

하고, 재구성하여 사용자의 필요와 목적에 맞

게 걸러주는 큐레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의

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6.h>

는 ‘큐레이션 모델’의 워드 네트워크이다. 포함

된 정의문의 수가 단 3개로 가장 작은 양의 문

장으로부터 도출된 토픽이며 모두 후반기에 출

판된 논문으로부터 추출된 문장이라는 점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의 디지털 큐레이션 유형을 설명한 정의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토픽과 학문 분야를 함께 살펴본 결과, 

특정 분야의 쏠림이 있는 토픽이 다수 존재하였

다. 이는 학문 분야별로 디지털 큐레이션을 설명

한 정의문에서 언급되는 핵심어가 겹친다는 의

미로,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방점을 

두는 개념이 중복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반영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보존’ 토픽에서는 복합

학, ‘상품 추천 큐레이션’에서는 사회과학, ‘큐레

이션 서비스’에서는 예술체육학이 대표적인 사

례다. ‘데이터 보존’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장기

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합학, 

특히 문헌정보학이 포함된 분야는 정보 서비스

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데이터 보존과 관련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토픽에 포함된 정의문 중에는 연구 

데이터의 큐레이션 모델을 제안한 연구(한나은, 

2023)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과학 중

에서도 경영학 분야가 다수 포함된 ‘상품 추천 

큐레이션’ 토픽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고객 경험

에 관한 사례 연구(이은경, 김연정, 2023)가 포

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다

품목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상품 추천 큐레이션

은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중

요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연

구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큐레이션 서

비스’는 예술체육학 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낸 토

픽으로, 정보 시각화와 관련된 논문들이 이 토픽

에 분류되었다.

4.2 시간 흐름에 따른 개념 변화

이번 절에서는 DMR 토픽 모델링4)을 활용

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큐레이션 개념 

변화를 분석한다. DMR 분석에는 앞서 3장에

서 선정된 기준, 즉 논문의 발행년도를 중심으

 4) python의 tomotopy 라이브러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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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반기(2009년~2016년)와 후반기(2017년~ 

2023년)를 비교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큐레이션에 관

련된 다양한 토픽이 어떻게 나타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토픽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7>은 8개 주요 토픽의 시간에 따른 변

화를 도식화한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토픽별로 중요도가 상승한 주제와 하향된 주제

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은색 실선으로 표현된 <그림 7.a> 

‘데이터 보존’, <그림 7.b>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그림 7.c> ‘상품 추천 큐레이션’은 전반

기와 후반기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

조되는 토픽들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토픽들

은 정의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렬된 상위 3개

에 해당하며, 절대적인 양 또한 많아 다수의 연

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붉은 점선으로 표현된 <그림 7.d> ‘콘텐츠 분

류 및 유통’, <그림 7.e> ‘정보 이용’, <그림 7.g> 

‘큐레이션 모델’은 후반기에 대두된 주제들이

다. ‘콘텐츠 분류 및 유통’과 ‘정보 이용’은 데이

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 과잉 시

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

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양질의 지식과 정

a. 데이터 보존 b.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c. 상품 추천 큐레이션

d. 콘텐츠 분류 및 유통 e. 정보 이용 f. 큐레이션 서비스

g. 큐레이션 필요성 h. 큐레이션 모델

*붉은 점선: 상향 토픽, 파랑 점선: 하향 토픽

<그림 7> 기간별 토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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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분류하고 재구

성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의 

사용 용례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자료를 배열하고 정

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보의 가치를 더욱 높

이는 행위로 확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큐레

이션 모델’은 기존의 ‘상품 추천 큐레이션’이 전

자상거래의 구독 서비스로 확장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7.h>의 경우 전자

상거래 모델을 포함한 토픽인 ‘큐레이션 모델’의 

그래프이다. 평균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이 19.7%씩 증가하였다는 자료(구진경, 2021)

를 참조하면 그 중요도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파란색 점선으로 표현된 <그림 7.f> 

‘큐레이션 서비스’와 <그림 7.g> ‘큐레이션 필요

성’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서 중요도가 급감

하였다. 초창기에는 디지털 큐레이션 자체의 필

요성과 당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로 갈

수록 디지털 큐레이션의 구체적인 방법과 모델 

등 다른 주제의 논의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데이터 보존’,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상품 추천 큐레이션’

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에서 고르게 나타난 

중요한 주제이다. ‘데이터 보존’은 디지털 큐레

이션이 포괄하고 있는 유사 개념 중 하나(박민

석, 이지수, 2024)로, 훼손되거나 손실될 수 있

는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이를 안전하게 보존

하는 것이 디지털 큐레이션에서 중요한 개념이

라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은 

이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위해 

작품을 선별, 수집하는 전통적인 큐레이터의 역

할이 디지털 시대에 확장되어 디지털 큐레이션

을 위해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집하는 역할

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 추천 큐레이션’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연관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지만 디지털 큐레이션의 맥락에서는 주로 

콘텐츠들을 추천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

별해 보존하는 활동 등으로 확장되어 다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디지털 큐레이션의 핵

심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반면, 전․후반기에 중요도 변화가 급감한 

토픽으로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큐레이션 필요

성’이 있다. 이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점을 시

사하는 것으로, 새로운 학문이 처음 논의되는 

시점의 연구 동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는 

대비되게 연구가 성숙됨에 따라 대두된 토픽으

로는 ‘콘텐츠 분류 및 유통’, ‘정보 이용’ 등이 있

다. 특히 최근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큐레이션의 의미가 ‘데이터 보존’ 뿐만 아니

라, ‘콘텐츠 분류 및 유통’, ‘정보 이용’까지도 포

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초창기의 개념 정립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적용과 활용으로 발전했음을 보

여준다. 이를 시간의 흐름, 학문 분야, 토픽으로 

중첩해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복합학이 전체 연

구의 50%를 차지했던 반면, 후반기에는 복합학

이 33.3%, 사회과학이 27.8%, 인문학이 24.1%

를 차지하며 디지털 큐레이션이 다양한 학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큐레이션의 시간 흐름에 따른 개념 변화

를 파악한 결과, 전․후반기의 큰 변화 없이 다

수의 정의문이 포함된 핵심 학문과 개념으로는 

복합학과 데이터 보존이었다. 전반기에서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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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가며 복합학의 비율이 50%에서 33.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증가 추세인 토픽 ‘콘텐츠 유통 및 

분류’, ‘정보 이용’, ‘큐레이션 모델’의 대다수가 

인문학․사회과학으로, 기간별 학문 변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하여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토픽

의 중요도도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서 큐레이션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디지털 큐레이션 개념도

<그림 8>은 상기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표

현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주요 개념 구조도로, 

연구자들이 학술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지

털 큐레이션의 개념은 크게 8가지로 나뉜다. 다

만 주요 의미가 계속해서 광의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 전반기에 비해 그 중요도가 현저하

게 떨어진 개념을 제외한 6가지의 주제를 기준

으로 도식화하였다.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토

픽은 ‘데이터 보존’,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상품 추천 큐레이션’이다. 이 세 주제는 학술 연

구 전․후반기 모두 꾸준히 등장하며 디지털 큐

레이션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축

이다. 해당 개념을 중심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이 

연구되어지며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정보 이용’

토픽과 결합되고, 디지털 큐레이션의 관계자 관

점에서는 ‘콘텐츠 유통 및 분류’의 개념이 우선

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연관

될 땐 ‘큐레이션 모델’ 방향으로 연구되며, 앞으

로 변화의 양상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디지털 큐레이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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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학술 문헌에 나타난 정의문의 용

례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큐레이

션의 개념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개

념은 2009년 처음 국내 학술 문헌에 등장한 이

후 꾸준히 연구되다 2016년 급증하였다. 디지

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며 방대해진 데이

터와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큐레이

션 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전반

기 대다수의 정의문은 복합학 분야에서 정의되

었으며, 후반기로 올수록 사회과학, 인문학 등 

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DMR 토픽 모델링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토픽의 중요도의 증감을 살핀 결과, 전반기

에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

조하는 정의문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등장할 때, 해당 분야

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필요

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토픽은 후반기에서는 중요성이 감소하였고, ‘콘

텐츠 분류 및 유통’, ‘정보 이용’, ‘큐레이션 모

델’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디지털 큐

레이션이 초기 개념 정립 단계에서 실질적인 

적용과 활용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전․후

반기 모두 그 중요성의 변화 없이 꾸준하게 유

지된 토픽으로는 ‘데이터 보존’, ‘전통적인 큐레

이터 역할’, ‘상품 추천 큐레이션’이 있다. 특히 

'데이터 보존'은 디지털 큐레이션이 포괄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디지털 자료는 훼손되

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

게 보존하는 것은 디지털 큐레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상품 추천 큐레이션’, 

‘전통적인 역할의 큐레이터’ 역시 과거에는 그 

개념이 특정 학문과 분야에서만 사용되었다면, 

후반기로 올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 변화를 

추적하였고, 토픽을 중심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의 개념도를 그려보았다. 그 결과 디지털 큐레

이션의 개념은 ‘데이터 보존’, ‘전통적인 큐레이

터 역할’, ‘상품 추천 큐레이션’이 중심축을 이

루고 있고, 연구자마다 디지털 큐레이션을 활

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콘텐츠 유통 및 분

류’, ‘정보 이용’, ‘큐레이션 모델’ 등으로 확장하

여 정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을 연구자

의 관점이 투영된 정의문에 기반해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진행 시점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토픽의 증감 추세를 통해 연

구자들이 주안점을 두는 개념의 변화를 명시적

으로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큐레이션 관

련 연구가 처음 시작된 지 15년 정도 된 신생 

연구 영역으로 그 표본이 너무 작다는 데에 한

계가 있다. 또한, 디지털 큐레이션은 이론뿐 아

니라 실무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

지만 학술 문헌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인

식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자와의 설문조사나 인터

뷰를 포함하여 현장과 학술 이론 사이의 인식 

차이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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